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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
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
-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-

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(지청장 최태식)은 12.23.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
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*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(지반을 뚫는 건설기계)에 
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(’25. 7. 28.)에 대해 현장소장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
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, 올해 검찰로 송치할 
예정이다.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
4번째 사고이다.
   *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

  (재해 상황) 작업자 구명줄이 천공기 회전부에 말려 끼임

  그간,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
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,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
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
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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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, 재해자에게 
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, 이번 사고 이전에 
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
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
밝혔다.

  한편,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
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
경우에도 압수수색·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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